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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판데믹 시기에 보건계열대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눈건강 실태, 눈건강 의식 간의 관계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lationship between 
smart device usage time, eye health status, and eye health awareness 

among health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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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보건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COVID-19 판데믹 시기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눈 건강 실태, 눈 건강

의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보견계열 대학생 18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indepent t-test, Chi-square 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눈 피로도 점수의 평균은 15.23±13.71점이었으며, 건성안

자각증상 점수는 21.87±12.02점이었고, 눈 건강관리 의식 점수는 3.48±1.09점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일평균 2시간

이상 사용하는 집단에서 눈 관리의식과 건성안 증상(r=.152, p=.005)과 안구피로도와 건상안 증상(r=.65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대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눈 건강 예

방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COVID-19, 건성안, 눈 피로도,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 device usage time, eye health 
status, and eye management consciousnes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eriod for college students in the 
health field.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88 health-related university students, an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the SPSS 26.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verage of the subjects' eye fatigue 
score was 15.23±13.71, the dry eye subjective symptom score was 21.87±12.02, and the eye health management 
consciousness score was 3.48±1.09. Eye care awareness, dry eye symptoms (r=.152, p=.005) and eye fatigue, 
dry eye symptoms (r=.650, p<.001)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in the group using 
smartphones for 2 hours or more per day on averag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prevent eye health due to the use of smart devices by college students, and repeated studies are 
needed to confirm the factors affecting eye health.

Key words :  COVID-19, Dry Eye, Asthenopia, College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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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발맞추어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부를 차

지하고 있다[1]. 2019년 우리나라 데스크톱 컴퓨터, 노

트북, 태블릿 PC 등과 같은 컴퓨터 보유율은 71.1%이

고 가구 인터넷 보급률은 81.6%로 이는 2000년 인터넷

보급률 49.8%에서 약 2백 증가한 수치로 현재 대부분

의 가정에 보급되었다[2]. 또한 2021년 스마트폰 가입회

선은 약 5,259만 개로 이는 총인구수를 초과한 수로 국

민 일인이 하나의 스마트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음

악, 정보 콘텐츠, 동영상, 게임, SNS 이용 시간 중 동영

상 시청 시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평균

50%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은 119분으로 나타났다[4]. 특히 대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폰 중독 위험도

25.3%로 나타났다[5] 스마트폰은 전화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 게임, 음악, 영상 재생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증가하였다[6]. 이러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는 눈에 피로가 더 많이 쌓여

눈이 건조하거나 자주 깜박거리게 되고, 시력이 나빠지

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증상들을 유발한다[7]. 성인 남

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여부를 조사한 연구에서

전체 40%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

고 본인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중 20

대가 4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스마

트폰 중독으로 시력 악화, 거북목 등 건강이 나빠졌다

고 응답한 비율이 60%에 달하였다[8].

COVID 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교육 또한 큰

변화가 있었다. 교육부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따라

대학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대부분의 교수 자

는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게 되었다[9].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COVID-19 이전에 비해 스마트 기기 사용시

간이 더 늘어났고 영상 단말기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눈의 압박감, 시력저하, 안구 통증, 눈물흘림, 눈 뜨는 게

싫음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10]. 인간은 모든 사물을 눈

으로 보고 인식하여야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목적하는

일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정

보의 대부분은 눈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를 선택하고 적

용하므로 눈은 인간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감각기관이다

[11]. 인간의 삶에서 시력 저하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떨어뜨리며 생활만족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2]. 또한 시력 관련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시력교정술 여부 또한 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눈 건강관리 측면에서,

성인 시기는 조절력 감소로 발생하는 노안 중간단계의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평소에 시력관리에 대한 관심

과 안경원이나 안과의 정기적인 방문 등을 통하여 전문

가의 조언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11]. 하지만 컴

퓨터, 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대부분이 장시간 이용과

잘못된 사용 자세, 어두운 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눈

건강 악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자신의 눈 피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리 방법을 알지 못하여 눈

건강 악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14]. 특히 보건계열대

학생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보건의료

인으로서 보건계열 대학생과 비보건계열 대학생 간의

건강증진 행위는 차이가 있었으며[15], 보건계열과 비보

건계열 대학생의 손씻기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보건계

열 대학생이 비보건계열 대학생에 비해 지식과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 간의 건강관련 지식, 태도, 행위에 차이가 있으

므로 이에 본 연구는 COVID 19 판데믹 시기에 변화된

교육 환경에 있는 보건계열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 눈건강 실태, 눈건강 의식 정도를 파악

하고 그 관계를 규명함으로서 눈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

는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COVID 19

판데믹 시기의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 눈 건강 실태, 눈

건강 의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추후 눈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눈 건강관리 의식을 높이는 데 도

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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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OVID 19 판데믹 시기의 스마트 기기 사

용시간, 눈 건강 실태, 눈 건강 의식 조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1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경기도 소재의 S시 E 대학생

1,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수행

시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설문조사에 대해 사

전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연구에서 얻은 개인 정보의 비밀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수집항목, 수집 목적 등을 명시하고 대상자로부터 동의

를 받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선정 기준은 만 19세

이상, 보건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COVID-19 발생

이후 한 학기 이상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자이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 수는 Cho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G*power 3.1.9.7의 t-test에서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효과 크기 0.3으로 계산하여 161명이 산출

되었다[17]. 탈락률 약 20%를 고려하여 총 200부를 배

부하여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188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스마트기기 사용실태 설문지

스마트기기 사용실태 설문지는 Lee 등의 스마트폰

사용경향에 관한 문항들을 이용하였고[18], 컴퓨터 사용

실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1일 사용시간, 1회

사용시간, 자세에 따른 사용시간, 사용 목적, 휴식시간

유무, 휴식 시 쉬는 시간, 컴퓨터를 이용한 과제 수 및

시간, 화면 밝기로 구성하였다[19].

2) 눈 건강실태 관련 설문지

눈 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눈 피로도 측정 설문

도구와 건성안 자각증상에 대한 설문 도구를 이용하였다.

(1) 눈피로도

눈 피로도에 관한 측정도구는 Conlon 등에 의해 개

발된 23개 항목의 설문을 이용하였다[20]. 설문 항목은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총점이 0~24점일 경우 낮

은 불편 그룹(Low discomfort group), 25~48점일 경우

중간 불편 그룹 등 (Moderate discomfort group), 49~69

점일 경우 높은 불편 그룹(High discomfort group)으로

분류한다. 개발 당시 Cronbach α=.91이였으며, 본 연구

에서 Cronbach α=.94 이었다.

(2) 건성안자각증상

건성안 자각증상에 관한 측정도구는 Schiffman 등이

개발한 OSDI(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Ocular

Surface Disease Index)를 사용한다[21]. 대상자가 안구

표면에서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을 12가지 항목의 질문으

로 대상자를 파악하였다. 증상의 정도는 “전혀 없다:0,

가끔:1. 절반 정도:2, 대부분:3, 항상:4”의 5가지 척도로

평가하며 총점은 OSDI 점수=(답변한 항목의 합계점수

×25/답변한 항목의 수)이다. OSDI의 총점은 0~100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구건조증이 심한 정도를

나타낸다. 구간에 따라 0~12점을 정상, 13~22점을 경도

건성안, 23~32점을 중등도 건성안, 33~100점을 중증 건성

안으로 분류한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858였다.

3) 눈 건강관리 의식 설문 도구

대상자의 눈 건강관리 의식에 관한 설문지는 Sim 등

의 눈 건강관리 의식 설문 도구를 이용하였다[11]. 문항

은 눈 건강의 중요도, 염려도, 관심도, 눈 건강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으로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눈

건강관리 의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730 이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604 였다.

4. 통계분석방법

통계분석방법은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눈 건강 실태, 전자기기 사용

시간, 눈건강관리 의식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 범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눈 건강실태, 눈 건강관리의식간의차이는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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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st, Chi-square 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

으며, 사후 검정으로는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

자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에 따른 눈 건강 실태, 눈

건강관리 의식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총 188명 중 남성이 32명(17%), 여성이

156명(83%)으로, 평균 연령은 20.8±2.4세였다. 전공분야

는 간호학과가 총 참가자 중 63.8%(120명)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학년은 1학년과 2학년이 106명(56.4%)였으

며, 연구 대상자 총 188명 중 현재 가지고 있는 안과질환

(복수응답 가능)은 근시 48%(123명), 난시 32.4%(83명),

원시 2.3%(6명) 순으로 나타났다. 안구 건조감 증상 유

무에서는 있음이 57.4%(108명), 없음이 42.6%(80명)이

었고, 인공눈물 사용 유무 항목에서는 사용함 40.4%

(76명), 사용하지 않음 59.6%(112명)으로 나타났다. 시

력교정술은 전체 응답자의 12.2%(23명)가 ‘유’로 답하였

고 라식 5.9%(11명), 라섹 4.8%(9명), 렌즈 삽입술 1.1%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 사용 유무에 대해서

착용함이 46.3%(87명), 착용하지 않음 53.7% (101명)이

었으며 안경 착용 유무에 대해서 착용함이 75.5%(142

명), 착용하지 않음 24.5%(46명)으로 착용하는 사람이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Table1).

2. 대상자의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 눈 건강 실태, 눈

건강 의식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4시간 이상이 62.2%(117

명),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31.9%(60명) 순으로 나타

났고, 하루 중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2시간 이상-3

시간 미만 26.1%(49명),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18.6%

(35명)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 용도에서는 유튜

브, 넷플릭스, e-book 등 문화콘텐츠가 75.5%(142명)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 문자는

16.5%(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

은 과제 및 인터넷 강의로 87.8%(165명) 과반수를 차지

하였다. 1시간 이상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시 휴식시간

정도는 5분 이내 38.3%(72명), 10분 이내 31.4%(59명),

30분 이내 21.3%(40명) 순으로 나타났고 평소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시 밝기 정도는 70-50%로 사용이 29.8%

(56명)로 가장 많았고 50-30% 27.1%(51명) 순으로 나

타났다(Table2).

대상자의 눈 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눈

피로도 점수는 15.23±13.71점이었고, 대상자의 눈 피로

도는 불편함이 낮은 그룹이 150명(79.78%)으로 가장 많

았고, 중간인 그룹은 32명(17.02%), 높은 불편함을 느끼

는 그룹이 6명(3.2%)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눈 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눈 피로도 점수는 15.23

±13.71점이었고, 대상자의 눈 피로도는 불편함이 낮은

그룹이 150명(79.78%)으로 가장 많았고, 중간인 그룹은

32명(17.02%), 높은 불편함을 느끼는 그룹이 6명(3.2%)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눈 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건성안 자각증상 점수는 평균 21.87 ±12.02점으로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2 17
Female 156 83

Age

18-22 161 85.6
23-27 21 11.1
≥28 6 3.3
M±SD 20.8±2.4

Department

Nursing 120 63.8

Clinical Pathology 9 4.8

Physical Therapy 8 4.3

Others 51 27.1

Grade
1st~2nd 106 56.4
3rd~4th 32 43.6

Ophthalmologic
disease

Myopia 123 48
Astigmatism 83 32.4
Hyperopia 6 2.3
Others 11 4.2
None 33 12.9

Dry symptoms
Yes 108 57.4
No 80 42.6

Use of artificial tears
Yes 76 40.4
No 112 59.6

Corrective surgery

LASIK 11 5.9
LASEK 9 4.8

Lens implantation 2 1.1

None 165 87.8
Vision correction-
Contact Lenses

Yes 87 46.3
No 101 53.7

Vision correction-
Glasses

Yes 142 75.5
No 46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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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대상자 중 OSDI 점수가 0점에서 12점인

경우가 54명(28.7%), 13점이 넘어 건성안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134명(71.3%) 이었다. 건성안으로 진단

한 대상자 중 13점에서 22점의 경도 건성안 대상자가

52명(27.7%)이었으며, 23점에서 32점의 중등 건성안 대

상자와 33점 이상의 중증도 건성안 대상자가 41명

(21.8%)으로 나타났다. 눈 건강관리에 관한 의식 정도

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평균 눈 건강관리 의식 점수

는 3.48±1.09점으로 나타났다(Table3).

표 3. 눈피로도, 건성안자각증상, 눈건강 의식 정도
Table 3. Degree of eye fatigue, OSDI and awarness of eye health

Variables M ± SD Min Max

eye fatigue 15.23±13.71 0 64

OSDI 21.87±12.02 0 50

awareness of eye
health

3.48±1.09 1.75 4.7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 눈 건강 실태, 눈 건강 의식 차이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성별(χ2=11.042, p=.026), 안구

질환 여부(χ2=10.736, p=.030), 시력교정 수술(χ2=53.178,

p<.001) 이 컴퓨터 사용시간은 온라인 수업 시간(χ2=

82.54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4).

눈 피로도는 안구질환 여부(t=4.452, p<.001), 안구건조

감(t=3.785, p<.001), 인공눈물 사용 유무(t=2.141, p=.

034), 렌즈 사용 여부(t=2.779, p=.006), 안경 사용 유무

(t=4.737, p<.001)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안구건조

증은 안구건조감(t=6.501, p=.044)과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눈 건강 의식은 일반적 특성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5).

4. 대상자의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에 따른 눈 건강

실태, 눈 건강 의식 간의 관계

스마트폰을 하루에 2시간 이상하는 군은 94.1%(177명)

으로 2시간 이상하는 군의 눈 건강 실태와 눈 건강 의

식 간의 관계 분석한 결과 눈피로도 점수와 눈 건조감

인 OSDI(r=.650, p<.01), OSDI와 눈 관리 의식(r=.152,

p=.04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났

다(Table5).

Ⅳ. 논 의

최근 COVID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전환으로 대학

생의 스마트폰,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증가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4]. 그 중

신체적 문제로 눈의 피로, 건조감은 흔히 나타날 수 있

는 문제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신체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5] 보건계열대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 눈건강실태 및 눈건강 의식 정도 및 관

계를 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건성안 자각증상

설문에서 대상자의 평균 점수는 21.87±12.02점으로 건

성안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134명(71.3%)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눈의 피로도가 심해졌다는 Kim

등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장기간 지속되는

전자기기의 사용시간이 눈의 건조감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며[7], Lee[22] 연구에서도 30분 이상 연

속사용 시 눈피로를 높인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안과질환 유무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차이를 봤

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전자기기 사용 시

간이 백내장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Han 등의 연구[23]

와 스마트폰 사용 시 눈 깜박임 횟수가 감소하여 안구

건조증 및 눈 피로감을 유발한다는 cella 등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4]. 안과질환의 유무에 따라

표 2. 대상자의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Table 2. Electronic device usage time
Electronic device Categories n %
Smartphone average
daily using time (hr)

2~4 60 31.9
≥4 117 62.2

Computer average
daily using time (hour)

2~3 49 26.1
3~4 35 18.6
≥4 35 18.6

Intended use of
Smartphone

culture contents 142 75.5
message 31 16.5
Web surfing 7 3.7
Game 4 2.1

Phone call 3 1.6
etc 1 0.5

Intended use of
Computer

assignment and

lectures.
165 87.8

web serfing 7 3.7
Game 13 6.9
etc 3 1.6

Break after 1 hour of
use (min)

5 72 38.3
10 59 31.4
30 40 21.3

Brightness of the
screen (%)

30~50 56 27.1
50~70 51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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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피로도 차이를 보았을 때 안과질환을 가진 집단의

평균은 16.57±14.43이며 안구질환이 없는 집단은 8.93±

7.25로 안구질환을 가진 사람이 눈의 피로도가 더 높았

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안구건조증

상의 유무에 따라 눈 피로도 차이를 보았을 때, 안구건

조증이 있는 집단에서의 평균은 18.25±14.87점, 안구건

조증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11.15±10.88점으로 안구건조

증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눈 피로도 점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Hong의 연구에서

눈 피로도와 안구 건조증상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

과 일치하였다[25]. 따라서 안구질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피로,시력예방을 위한 중재방안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한다. 렌즈 사용 유무에 따라 눈 피로도

차이를 보았을 때, 렌즈를 사용하는 집단에서의 평균은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의 차이
Table 4. Difference of smart device usage tim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martphone daily usage time smartphone daily usage time

<2% 2~4% ≥4% χ2(p) <2% 2~4% ≥4%
χ2

(p)

gender
Male 2(1.1) 15(7.9) 15(7.9) 11.042

(.026)

10(5.3) 14(7.4)
8

(4.2) 7.140

(0.129)
Female 2(1.1) 52(27.6) 102(54.2) 42(22.3) 70(37.2) 44

(23.4)

eye disease
Yes 1(0.5) 54(28.7) 100(53.1) 10.736

(.030)
39(20.7) 72(38.3) 44(23.4) 6.771

(0.149)No 3(1.5) 13(6.9) 17(9.0) 13(6.9) 12(6.4) 8(4.3)

Corrective
surgery

Lens
implanta
tion

2(1.6) 0(0.0) 0(0.0)

53.178
(<.001)

0(0.0) 2(1.1) 0(0.0)

12.489

(0.710)
LASIK 4(2.12) 2(1.1) 5(2.7) 2(1.1) 4(2.1) 5(2.6)
LASEK 4(44.4) 0(0.0) 5(2.7) 0(0.0) 4(2.1) 5(2.6)

None 57(30.3) 2(1.1) 107(56.9) 2(1.2) 57(30.3) 107(56.9)

Online class

time

(hr)

<2 8(4.26) 0(0.0) 12(6.3 )

7.640

(0.960)

0(0.0) 8(4.2) 12(6.3)

82.547
(<.001)2~4 42(22.3) 3(1.6) 73(38.8) 3(1.59) 30(15.9) 53(28.1)

≥4 17(9.04) 1(0.5) 32(17.0) 1(2.0) 17(34.0) 32(64.0)

표 6 눈의 피로, OSDI, 눈 건강관리 의식과의 상관관계
Table 6. Correlation between eye fatigue, OSDI, and awareness
of eye health care
Variables Eye fatigue OSDI

OSDI .650(<.001)

Awareness of
eye health care -.004 .152(p=.005)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눈건강 실태, 눈건강 의식의 차이
Table 5. Difference of eye fatigue, OSDI, and awareness of eye health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eye fatigue OSDI Awareness of Eye Healthcare

M±SD t/F(p) M±SD t/F(p) M±SD t/F(p)

eye disease
Yes 16.57±14.43 4.452

(<.001)
23.49±11.84 4.169

(0.234)

13.92±2.43 0.096

(0.208)No 8.93±7.25 14.25±10.03 13.88±2.10

xeroph-
thalmia

Yes 18.25±14.87 3.785

(<.001)

26.32±11.75 6.501

(0.044)

14.36±2,20
3.069(0.160)

No 8.93±7.25 15.86±9.65 13.31±2.47

Artificial
tears

Yes 17.81±14.48 2.141

(.034)

26.32±11.75 4.009

(0.666)

14.66±2.22
3.659(0.097)

No 13.48±13.00 19.08±11.32 13.41±2.34

Lens use
Yes 18.18±14.99 2.141

(.034)

25.30±11.64 3.753

(0.786)

13.94±2.46
0.148(0.599)

No 12.69±12.08 18.91±11.65 13.89±2.30

Use of
glasses

Yes 17.16±14.73 4.737

(<.001)

23.37±12.12 3.076

(0.201)

13.89±2.44
-0.208(0.341)

No 9.28±7.54 17.22±10.63 14.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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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14.99, 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집단에서의 평균은

12.69±12.08로 렌즈를 착용하는 집단이 착용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눈 피로도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하지만 같은 동일한 눈피로도 설문도구를 사용한

Kim 등의 연구에서는 렌즈를 착용하는 집단은 17.75±

6.85점, 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집단은 18,27±5.96점으로

렌즈 착용과 눈 피로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6]. 이는 사전 연구의 연구 대상 중 47%가 직장인이

고 53%가 대학생인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인 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안경 착용 유무에 따

라 눈 피로도 차이를 보았을 때, 안경을 착용하는 집단

의 평균은 17.16±14.73,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집단에서

의 평균은 9.28±7.54로 안경을 착용하는 집단이 착용하

지 않는 집단에 비해 눈 피로도 점수가 더 높았으며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안경착용여부는 시각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3]. 하지

만 Choi 등의 연구에서는 안경 착용 유무와 눈 피로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27]. 이는 본 연구는 여

성이 8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평균연령이 20세인

반면 Choi등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96%, 평균연령이 29

세였으며, 눈 피로도는 주관적으로 개개인이 느끼는 증

상의 차이가 크고 심리상태에 따라서도 변화가 크기 때

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27]. 추후 성별과 연령

에 따른 눈 피로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컴퓨터 사용시

간, 스마트폰 및 컴퓨터 밝기의 차이 없이 눈 피로도와

안구 건조 자각증상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눈의 피로 증가와 안구 건조증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Suh 등의 연구 결과를 통해 눈

의 피로도 증가가 안구 건조 자각증상에 영향을 준 것

으로 사료된다[28]. 전자기기 사용시간 차이에 따른 결

과는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전자기기 사용시

간 범위를 장시간으로 설정하지 않은 본 연구의 한계점

이라고 생각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장시간의 전자기기

사용시간에 따른 눈건강 실태, 의식 정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Sim의 연구에서는 올바

른 눈 건강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가의 자문 및 조언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눈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 지식 정도가 증가되어

눈건강관리의식변화에도영향을줄 것으로판단된다고

하였다[29].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COVID 19 시대를 경험한

대학생의 눈 피로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

구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체계적인 눈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COVID-19 판데믹 시기에 보건계열 대학

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 눈 건강 실태, 눈 건강 의

식 정도와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4시간 이상이 62.2%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눈 피로도는 낮은 불편 점수 범주에

속하였고 눈 건조감은 경도 건성 안인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눈 피로도와 건성안 자각증

상 및 눈 건강 의식과 건성안 자각증상은 정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

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과 눈 건강 실태, 눈 건강

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의의가 있으나,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의 범위를 단시간으로 한정하여

전체 보건계열 대학생에게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과 눈 건강실태, 눈 관리 의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

기 위한 반복 연구와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눈

건강관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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